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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y
 22 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

•마태복음 6:11-12

주기도문은 앞뒤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           하나님이 ‘우리 아버지’가 되

시고 ‘거룩하신 분’임을 인정할 때,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뜻을 

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, ‘일용할 양식’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

니다.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한 분량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아신다는 믿음이 

없으면, 우리는 나뿐 아니라 자자손손을 위한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데 온 힘을 쏟

게 될 것입니다.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, 욕망과 집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

우리 몸은 ‘일용할 양식’을, 우리 영은 ‘하나님의 용서’를 필요로 합니다.            

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

습니다.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보혈로 속량하

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.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, 혈기의 종이 되지는 

않는 것입니다. 죄지은 즉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, 회개로 나아

가도록 인도하십니다. 뉘우침과 돌이킬 방법들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

고 이끌어 주십니다.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. 

죄가 크지만,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큽니다.           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

는 죄의 자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의 능력이 사라

집니다(요일 1:9).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곰팡이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소멸되

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성령과 함께하는 회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

하고,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합니다.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단번에 

끊어 내지 못할지라도,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자백과 진정한 뉘우침, 온전한 위

임과 순종이 거듭되면서 결국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.

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

누리고 있습니까?

❶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있습니까?

❷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참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?


